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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manager in term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For this purpose,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and validity and reliability were verified. The results of study showed that the level of componen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manager was relatively high. The level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manager was confirmed to be normal level,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among the components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ere confirmed to be high level, and turnover intention was confirmed to be low level. It was found that self emotional understanding and emotional regulation have an effe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ble to suggest the importa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s a way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manager and to reduce turnover intention. Based on these result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 were suggested.

        

      

      
        Keywords: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manager, Emotional intelligenc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Ⅰ. 서 론
      평생학습사회에서 대학평생교육은 성인학습자의 다원화된 요구와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경영이 필요하다. 평생교육 통계자료에 따르면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7년 34.4%에서 2019년 41.7%로 증가하는 추세이며(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2020), 대학평생교육기관도 2017년 459개에서 2019년 462개로 증가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2019). 반면 저출산으로 인해 대학의 학령인구는 1990년대까지 증가하다 2000년 초부터 감소하고 있다(Choi and Kim, 2016). 이는 대학조직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대학평생교육은 평생교육경영학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다양한 전략 개발이 요구된다.

      대학평생교육은 양적·질적의 꾸준한 성장을 발판으로 성인학습자의 만족을 위해서 대학평생교육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체인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양한 성향을 가진 성인학습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관리, 업무 과중 등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관점에서 조직구성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이에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방안으로 대학평생교육 담당자가 직무수행에서 겪는 스트레스, 불안, 적대감 등의 부정적인 감성을 낮춰주는데 감성지능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Jeong and Seo, 2018). 즉,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적자원 관리는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특히 대학에서 평생교육 직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성인학습자와 접촉빈도가 높기 때문에 성인학습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감성지능 관리가 중요하다(Bang, 2016).

      이처럼 감성지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고객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조직인 호텔, 병원, 학교 등을 중심으로 감성지능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대학평생교육기관에서 성인학습자와의 관계를 통해 평생교육 직무를 수행하는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에 대한 연구는 타 분야 연구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Bang, 2016).

      대학평생교육기관은 효율적인 조직경영을 위해 감성지능을 활용한 조직효과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조직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학습조직 구축요인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Choi and Kwon, 2009), 연구 동향 분석(Hyun et al., 2016)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대학평생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성인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학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담당자의 이성이나 합리성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감성의 코드가 필요하다(Hwang, 2007). 또한 조직사회가 점차 대인 및 관계지향적인 행동을 요구하는데 이는 감성적 지능의 필요성을 의미하며(Lee, 2006), 조직구성원의 감성지능은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Lee et al., 2010), 대학평생교육기관은 대학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직무 담당자의 감성지능과 조직효과성 수준 확인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과 조직효과성 수준을 확인하고, 감성지능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으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 수준은 어떠한가?

      2.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조직효과성 수준은 어떠한가?

      3.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
        대학평생교육은 성인학습자의 만족과 기관의 목표달성을 위해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학평생교육의 교육적 성패는 성인학습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열의와 전문성, 직무 역할 인식에 달려있다. 다양한 연령층과 문화에 속해 있는 성인학습자들의 상이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Kim, 2006).

        이에 대학평생교육기관의 질적 가치 향상을 위해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성, 정서를 평가하고 그것들을 변별하고 활용하여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Salovey and Mayer, 1990).

        대학평생교육은 성인학습자의 감성을 이해하여 수요를 반영하고, 프로그램 공급자 입장에서 더 나은 학습내용을 지원해야한다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대학평생교육은 획일적인 체제 운영 및 대학의 재정 확보 차원에서 평생교육 실시(Choi, 2008)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대학평생교육기관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제해결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성향을 가진 성인학습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관리, 업무과중 해소 등에 대한 노력과 조직구성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특히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성인학습자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성인학습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덜하게 되기 때문에(Kim and Yu, 2008),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스트레스 관리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이직의사와 관련이 있으며,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의 방안으로 대학평생교육 담당자가 직무수행에서 겪는 스트레스, 불안, 적대감 등의 부정적인 감성을 낮춰주는데 감성지능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Jeong and Seo,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평생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기감성이해, 감성조절, 타인감성이해, 감성활용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감성지능을 분석하였다.

      

      
        2. 조직효과성의 탐구
        조직효과성은 조직이론의 모든 연구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다양한 개념이며(Nam and Suh, 2010), 조직의 모든 관계자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관점 그리고 조직의 성과 목적 및 영역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Ryu, 2015).

        본 연구에서 조직효과성을 조직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로 보았다. 조직효과성의 구성요소는 연구자에 따라 조직몰입, 직무만족, 이직의사로 나누거나 또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Kim, 2007; Gong, 2015). 본 연구에서는 조직효과성을 심리적 지표의 조직몰입, 직무만족과 관리적 지표의 이직의사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첫째, 조직몰입은 조직원들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여 조직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몰두하는 것으로(Gong, 2015), 개인이 조직에 대해 보이는 반응의 정도로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정도이다(Kim, 2000). 둘째, 직무만족이란 한 개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감성적 상태로, 직무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말하며(Ryu, 2015), 조직구성원의 태도, 가치, 신념 및 욕구 등의 수준이나 차원에 따라 구성원이 직무와 관련시켜서 갖게 되는 감성적 상태이다(Kim, 2009). 셋째, 이직의사에서 이직이란 넓은 의미에서 근로자가 한 직업으로부터 다른 직업으로 전직하는 직업 간 이동,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는 산업간 이동을 뜻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조직구성원의 조직 외부로의 이동을 의미한다(Kim, 2007).

      

      
        3. 감성지능과 조직효과성의 관계
        감성지능은 조직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의 삶과 행복, 직무만족 및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무력감, 스트레스, 불안 등의 부정적인 감성에 대한 완충 작용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Jeon and Lee, 2011). 조직에서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인간관계가 좋고, 스트레스와 소진이 적고, 직무능력이 우수하여 서비스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경향이 높다(Lee and Song, 2010).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사를 대상으로 감성지능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감성지능은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ang, 2016). 조직구성원들의 감성을 잘 관리하는 것은 조직의 성장과 생존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에(Goleman, 1998),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 구성원의 감성관리를 통한 우수한 직무성과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Lee et al., 2014). 이에 감성지능의 활용과 관리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큰 지름길이 되고 있다(Nam and Suh, 2010).

        조직효과성은 조직의 규범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측면으로서 조직의 목표라는 가치개념을 선행조건으로 한다(Ha and Choi, 2000). 이러한 조직효과성에 조직구성원의 감성지능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감성지능을 높여 업무에 활용한다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의 감성지능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회를 제공하여 감성지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Lee et al., 2010).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 · 울산 · 경남 · 대구 · 경북지역 소재 대학평생교육 기관의 담당자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절차는 첫째,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연구목적과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둘째, 국내 · 외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국회전자도서관의 학술지, 단행본, 석 · 박사 학위 논문, 보고서 등을 통해 관련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델파이 조사와 예비 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셋째, 2020년 8월 한 달 동안 영남권의 부산 · 울산 · 경남 · 대구 · 경북지역 소재 114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여 대학평생교육 관련 직무 경험이 있는 담당자 400명을 선정하고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최종 358부가 수집되었고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오프라인 조사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354부(회수율: 88.5%)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넷째, 자료분석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대학평생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수집한 설문내용을 분석하고 탐색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문헌고찰과 대학평생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3회의 델파이 조사, 예비 조사내용을 토대로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감성지능의 구성요소는 자기감성이해 6개, 감성조절 9개, 타인감성이해 11개, 감성활용 11개 총 37개로 구성되었으며, 조직효과성의 구성요소는 조직몰입 12개, 직무만족 11개, 이직의사 4개 총 27개로 구성되었다.

        평생교육전문가 5인의 내용타당도를 거쳐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과 조직효과성 설문지의 신뢰도 계수는 모두 0.9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이 내적일관성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대학평생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수집한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 및 조직효과성 수준을 확인하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 수준 분석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 수준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 수준은 평균 3.97점으로 4점에 가까워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 구성요소 수준 분석결과 <Table 1>과 같이 감성조절이 평균 3.9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자기감성이해, 감성조절, 타인감성이해, 감성활용 또한 모두 평균 3.96점 이상으로 4점에 가까워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 구성요소의 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Analysis of Emotional Intelligence Components of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Personnel
          
          

        

        
          
            
              	component
              	average
              	standard 
deviation
              	dispersal
              	minimum 
value
              	maximum 
value
            

          
          
            	self emotional 
understanding
            	3.97
            	0.43
            	0.19
            	2.00
            	5.00
          

          
            	emotional 
regulation
            	3.99
            	0.40
            	0.16
            	2.00
            	5.00
          

          
            	others emotional 
understanding
            	3.97
            	0.52
            	0.27
            	1.00
            	5.00
          

          
            	emotional 
utilization
            	3.96
            	0.49
            	0.24
            	2.00
            	5.00
          

        

        

      

      
        2.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조직효과성 수준 분석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조직효과성 수준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조직효과성 수준은 평균 3.75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조직효과성 구성요소 분석결과 <Table 2>와 같이 직무만족이 평균 4.1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은 4점 이상으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이직의사는 평균 1.87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Analysis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Components of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Personnel
          
          

        

        
          
            
              	component
              	average
              	standard 
deviation
              	dispersal
              	minimum 
value
              	maximum 
value
            

          
          
            	organizational 
commitment
            	4.05
            	0.36
            	0.13
            	2.00
            	5.00
          

          
            	 job 
satisfaction
            	4.11
            	0.58
            	0.34
            	2.00
            	5.00
          

          
            	turnover 
Intention
            	1.87
            	0.46
            	0.22
            	1.00
            	3.00
          

        

        

      

      
        3.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과 조직효과성 관계 분석
        
          가.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감성지능을 독립변수, 조직효과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3>과 같이 F값은 155.350이었고, R2은 .306으로 30.6%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Β=.437(p<.001)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효과성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variable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p)
                	F(p)
                	R2
              

              
                	
                  Β
                
                	SE
                	
                  β
                
              

            
            
              	(constant)
              	2.013
              	.140
              	-
              	14.377***
              	155.350***
              	.306
            

            
              	emotional intelligence
              	.437
              	.035
              	.553
              	12.464***
            

          

          
            
               ***p<.001
            

          

          

          또한 감성지능이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4>와 같이 감성지능은 조직효과성(t=12.482)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Path Factor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path
                	standardization 
coefficient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S.E
                	t(C.R)
              

            
            
              	emotional intelligence →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0.553
              	0.437
              	0.035
              	12.482***
            

          

          
            
               ***p<.001
            

          

          

        

        
          나.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이 조직효과성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이 조직효과성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감성지능을 독립변수로,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5>와 같이 F값은 125.309이었고, R2은 .263으로 26.3%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Β=.479(p<.001)로 나타나 감성지능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몰입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Emotional Intelligence Is A Study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effect analysis resul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p)
                	F(p)
                	R2
              

              
                	
                  Β
                
                	SE
                	
                  β
                
              

            
            
              	(constant)
              	2.148
              	.171
              	-
              	12.575***
              	125.309***
              	.263
            

            
              	emotional intelligence
              	.479
              	.043
              	.512
              	11.194***
            

          

          
            
               ***p<.001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이 조직효과성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감성지능을 독립변수로,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6>과 같이 F값은 122.607이었고, R2은 .258로 25.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Β=.757(p<.001)로 감성지능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Emotional Intelligence on Job Satisfaction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effect analysis resul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p)
                	F(p)
                	R2
              

              
                	
                  Β
                
                	SE
                	
                  β
                
              

            
            
              	(constant)
              	1.098
              	.273
              	-
              	4.023***
              	122.607***
              	.258
            

            
              	emotional intelligence
              	.757
              	.068
              	.508
              	11.073***
            

          

          
            
               ***p<.001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이 조직효과성의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감성지능을 독립변수로, 이직의사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7>과 같이 F값은 104.223이었고, R2은 .228로 22.8%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Β=-.570(p<.001)으로 감성지능은 이직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 수준이 높을수록 이직의사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Emotional Intelligence is the intention of turnover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effect analysis resul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p)
                	F(p)
                	R2
              

              
                	
                  Β
                
                	SE
                	
                  β
                
              

            
            
              	(constant)
              	4.140
              	.223
              	-
              	18.556***
              	104.223***
              	.228
            

            
              	emotional intelligence
              	-.570
              	.056
              	-.478
              	-10.209***
            

          

          
            
               ***p<.001
            

          

          

        

        
          다. 감성지능 구성요소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4개의 감성지능구성요소를 독립변수로, 조직효과성을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8>과 같이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 구성요소와 조직효과성 간의 영향 관계에 있어 각 구성요소 간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자기감성이해(β=.315, t=5.017)가 조직효과성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감성조절(β=.165, t=2.631)이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타인감성이해(β=.099, t=1.494)와 감성활용(β=.102, t=1.831)은 조직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Emotional Intelligence Components i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effec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p)
                	colinearity statistic
                	F(p)
              

              
                	
                  Β
                
                	
                  β
                
                	Tolerance
                	VI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constant)
              	1.871
              	-
              	12.572***
              	-
              	-
              	43.330***
            

            
              	self emotional 
understanding
              	.224
              	.315
              	5.017***
              	.485
              	2.061
            

            
              	emotional 
regulation
              	.126
              	.165
              	2.631**
              	.489
              	2.046
            

            
              	others emotional 
understanding
              	.058
              	.099
              	1.494
              	.439
              	2.280
            

            
              	emotional 
utilization
              	.064
              	.102
              	1.831
              	.615
              	1.626
            

            
              	R2=.332, Adj R2=.324, Durbin-Watson=1.862
            

          

          
            
               **p<.01, ***p<.001
            

          

          

          4) 감성지능 구성요소가 조직효과성의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4개의 감성지능 구성요소를 독립변수로, 조직효과성의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9>와 같이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 구성요소와 조직몰입 간의 영향 관계에 있어 각 구성요소 간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감성조절(β=.284, t=4.367)이 조직몰입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타인감성이해(β=.205, t=2.991) 순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 구성요소 중 자기감성이해(β=.025, t=.381)와 감성활용(β=.099, t=1.703)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Componen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p)
                	colinearity statistic
                	F(p)
              

              
                	
                  Β
                
                	
                  β
                
                	Tolerance
                	VIF
              

            
            
              	organizational 
commitment
              	(constant)
              	2.082
              	-
              	11.378***
              	-
              	-
              	33.645***
            

            
              	self emotional understanding
              	.021
              	.025
              	.381
              	.485
              	2.061
            

            
              	emotional regulation
              	.257
              	.284
              	4.367***
              	.489
              	2.046
            

            
              	others emotional understanding
              	.142
              	.205
              	2.991**
              	.439
              	2.280
            

            
              	emotional utilization
              	.074
              	.099
              	1.703
              	.615
              	1.626
            

            
              	R2=.278, Adj R2=.270, Durbin-Watson=2.011
            

          

          
            
               **p<.01, ***p<.001
            

          

          

          본 연구는 4개의 감성지능 구성요소를 독립변수로, 조직효과성의 직무만족을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10>과 같이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 구성요소와 직무만족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 각 구성요소 간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자기감성이해(β=.416, t=6.521)가 직무만족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감성활용(β=.124, t=2.192) 순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감성조절(β=.098, t=1.535), 타인감성이해(β=-.002, t=-.026)는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0> 
				
            

            
              Emotional Intelligence ComponentsThe Effect of Job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p)
                	colinearity statistic
                	F(p)
              

              
                	
                  Β
                
                	
                  β
                
                	Tolerance
                	VIF
              

            
            
              	job 
satisfaction
              	(constant)
              	.751
              	-
              	2.637**
              	-
              	-
              	39.414***
            

            
              	self emotional understanding
              	.558
              	.416
              	6.521***
              	.485
              	2.061
            

            
              	emotional regulation
              	.141
              	.098
              	1.535
              	.489
              	2.046
            

            
              	others emotional understanding
              	-.002
              	-.002
              	-.026
              	.439
              	2.280
            

            
              	emotional utilization
              	.148
              	.124
              	2.192*
              	.615
              	1.626
            

            
              	R2=.311, Adj R2=.303, Durbin-Watson=2.061
            

          

          
            
              *p<.05, **p<.01, ***p<.001
            

          

          

          본 연구는 4개의 감성지능 구성요소를 독립변수로, 조직효과성의 이직의사를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11>과 같이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 구성요소와 이직의사 간의 영향 관계에 있어, 감성조절(β=-.265, t=-3.988)과 감성활용(β=-.204, t=-3.433)이 이직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자기감성이해(β=-.075, t=-1.121)와 타인감성이해(β=-.040, t=-.564)는 이직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1> 
				
            

            
              Emotional Intelligence Components The Effect of the Intention to Turnover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p)
                	colinearity 
statistic
                	F(p)
              

              
                	
                  Β
                
                	
                  β
                
                	Tolerance
                	VIF
              

            
            
              	turnover 
Intention
              	(constant)
              	4.327
              	-
              	18.097***
              	-
              	-
              	28.238***
            

            
              	self emotional understanding
              	-.080
              	-.075
              	-1.121
              	.485
              	2.061
            

            
              	emotional regulation
              	-.307
              	-.265
              	-3.988***
              	.489
              	2.046
            

            
              	others emotional understanding
              	-.035
              	-.040
              	-.564
              	.439
              	2.280
            

            
              	emotional utilization
              	-.194
              	-.204
              	-3.433**
              	.615
              	1.626
            

            
              	R2=.245, Adj R2=.236, Durbin-Watson=1.984
            

          

          
            
              **p<.01, ***p<.001
            

          

          

        

      

    

    

  
    
      Ⅴ. 논의 및 결론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 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감성지능의 구성요소 모두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조직효과성은 분석결과 보통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직효과성의 구성요소인 조직몰입, 직무만족은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이직의사는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과 조직효과성 관계 분석결과 감성지능은 조직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효과성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성지능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Nam and Suh(2010)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감성지능이 조직효과성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성지능은 조직몰입,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이직의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몰입과 직무만족 수준이 높아지며, 이직의사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감성지능이 조직몰입과 이직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Kim(2009)의 연구결과와 감성지능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의 수준도 높다는 Lee et al.(2014)의 연구결과와 같이 감성지능이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 구성요소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성지능의 구성요소 중 개인적 요소인 자기감성이해와 감성조절이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요소인 타인감성이해와 감성활용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 구성요소가 조직효과성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감성이해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조직몰입과 이직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조절은 조직몰입과 이직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무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평생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 결과인 이직의사와 스트레스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타인감성이해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학평생교육 담당자가 타인(성인학습자, 조직구성원, 교수자)에 대한 감성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직무를 만족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나 타인의 감성을 너무 민감하게 관찰하는 것은 오히려 직무만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만족도를 높이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활용은 직무만족과 이직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조직몰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Kim(2015)의 연구결과인 감성활용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했다.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과 조직효과성 관계 분석결과 대학평생교육 담당자의 감성지능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평생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무 담당자의 감성지능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하였으며, 감성지능과 조직효과성 각 구성요소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조직의 성과 도출을 위한 전략을 탐색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대학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실천현장에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직의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감성지능을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향후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평생교육기관의 지역을 영남권으로 제한하였는데 향후에는 수도권과 전라권, 충청권 등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대학평생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하였으면 한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평생교육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향후에는 원장과 팀장의 관리자급을 포함하여 보다 심층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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